
22. 8. 3. 오전 9:38 기사 인쇄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2208021056001&media=khan 1/2

여행도 즐기고 재활용품도 받고…탄소중립 남해여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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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탄소 중립·제로 사업체 모집 안내문. 남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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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이 오는 9월부터 관내 식당·카페·숙박지 등에서 탄소를 줄이면 재활용품을 주는 ‘탄소중립 남해여

행’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탄소절감 소비를 유도하려고 친환경 여행 상품인 탄소 중립·제로 여행인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 중 하나이다.

‘탄소중립 남해여행’에 동참하는 업체는 관광객이 업종별 분류된 친환경 행동을 하면 재단에서 개발한 QR코드 기반의

적립 시스템에서 ‘탄탄코인(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적립한 포인트는 남해대교에 있는 관광안내소인 ‘남해각’에서 수세

미 등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업종별 친환경 소비 행동으로는 주문한 음식 남기지 않기(식당), 다회용컵 이용하고 일회용 빨대 받지 않기(카페), 체크

인 시 개인 세면도구 사용 인증하기(숙박), 일회용 포장지 이용하지 않기(도ㆍ소매점) 등이다.

참여사업체는 남해관광문화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보하는 등 다양한 연계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재단 누리집(namhaetour.org) 공고 게시판 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재단 사

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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